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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km 파워피처 장필준삼성 마무리 후보 급부상
3면

한화폭풍질주 ‘마운드의반란’
LG 꺾고시범경기 6승1패단독 1위…변화의원동력은?

‘KDB생명 2015∼2016 여
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우승
팀 우리은행은 통합 4연패에
도전한다. 우리은행이 챔피
언 결정전 상대 KEB하나은
행과의 전력 비교에서 가장

뚜렷하게 앞서는 부분은 바로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가드진이다. 그 중에서도 가드 박혜진
(26)은 KEB하나은행에 가장 위협적 존재다.
20대 중반의 박혜진(사진)은 위성우 감독을 만
나 우승을 경험하면서 어지간한 베테랑 선수
못지않은 노련미까지 갖췄다.

박혜진은 지난 두 시즌 연속 정규리그 최우
수선수(MVP)를 차지했을 정도로 리그 정상급
의 기량을 자랑하는 선수지만, 올 시즌 초반에
는 공격이 좀처럼 풀리지 않아 슬럼프를 겪었
다. 박혜진은 공격 대신 수비와 리바운드 등 궂
은일에 집중했다. 그러나 이것이 독이 되고 말
았다. 팀 성적이 좋은 데다 임영희(36), 양지희
(32) 등 기량 좋은 선배들에게 공격을 맡겨놓으
면서 박혜진 특유의 공격성을 잃은 것이다.

위 감독은 정규리그 중반부터 박혜진을 질책
하면서 다시 자기주도적인 공격성을 높이도록
유도했고, 말미가 되어서야 비로소 박혜진의
공격력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박혜진은 “감
독님은 늘 내 플레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
른 선수들을 살려주라고 하셨는데, 언니들이
힘든 걸 알면서도 ‘언니들이 해주겠지’라는 안
일한 생각을 했다. 정규리그 후반에 공격 횟수
를 늘리면서 내 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는 자신
감이 생겼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첼시 리(27)-버니스 모스비
(32)가 버티는 포스트에 비해 가드진의 무게감
이 떨어진다. 박혜진-이승아(24)-이은혜(27)로
구성된 리그 정상급 가드진을 보유한 우리은행
은 이를 활용해 KEB하나은행을 공략할 계획
이다. 위 감독은 “이번 챔프전은 박혜진이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의 경기력으
로 본인의 역할을 해주느냐에 통합 4연패가 달
렸다. 챔프전을 준비하는 동안 그 부분에 포커
스를 맞췄다”며 박혜진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우리은행 통합 4연패
박혜진꺟어깨에달렸다
위성우 감독, 챔프전 키플레이어 지목

편집｜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한달 전과는 분위
기가 전혀 달랐다. 지
난달 22일 열린 KBS
2TV 수목드라마 ‘태
양의 후예’ 제작발표
회 현장은 긴장감으
로 가득했지만, 약
3주일 후 다시 마련
한 자리에선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16일 서울 논현동
의 한 행사장에서 열

린 ‘태양의 후예’ 기자간담회에 나선 송중기(사
진) 송혜교 진구 김지원은 사전제작 작품에 대
한 불안과 걱정을 완전히 떨쳐낸 모습이었다.
송중기와 진구는 서로를 “유시진” “서상사”로
불렀고, ‘∼말입니다’란 극중 화법으로 분위기
도 띄웠다.

“시청자 입장에서 보고 있다”는 송중기는
“드라마는 하는데,촬영을 하지 않아 어색하다”
며 웃었다. 송혜교도 “수·목요일을 기다린다.
‘구·원커플’(진구·김지원)을 현장에서 잘 못 봐
TV로 보고 있다”고 했다. 진구와 김지원도 “지
루하지 않게 보고 있다”, “재방송까지 챙겨보고
있다”며 시청자와 다르지 않음을 드러냈다.

이들은 드라마 인기요인으로 “빠른 전개와
로맨틱코미디 요소”를 꼽으면서 원작인 김원
석 작가의 ‘국경 없는 의사회’에 공을 돌렸다.
송중기는 “군인과 의사와의 관계가 신선하기
도 하지만 원작의 인류애가 클 것”이라고 했다.
송혜교는 “가벼울 땐 가볍고, 무거울 땐 확실히
무거운 밸런스가 좋다”고 설명했다.

송혜교는 세 살 아래 송중기를 두고 “굉장히
어린 척 했는데, 대화해보면 나 어릴 때 유행했
던 것을 다 알고 있더라. 촬영장에서 ‘노인네
취급’을 받기도 했지만 송중기가 오히려 자주
아파, 몸 상태는 나보다 더 나이 먹은 것 같다”
며 웃었다.

드라마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한류도 부활하
는 분위기다. 일본에 회당 10만 달러, 총 20억
원에 판권을 수출했다. 4월6일에는 홍콩 Viu T
V 개국에 맞춰 해외에서 TV로는 처음 방영을
시작한다. 동시방송한 중국 동영상사이트 아이
치이에서는 누적 조회수 6억 건을 돌파했다.

송중기는 “영광이다. 선배, 관계자들 덕분에
한류라는 공간의 일부가 됐다”고 했고, 송혜교
는 “한국드라마의 힘을 보여준 것 같아 기분 좋
다”며 뿌듯해했다. ▶진구도 떴다 11면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태양의 후예’꺠송중기
“한류의일부돼영광”
송혜교 “한국드라마 힘 보여줘” 뿌듯

‘독수리 군단’이
시범경기 단독 1위
고공비행을 하고 있
다. 한화는 16일 대

전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2016 타
이어뱅크 KBO리그 시범경기’ LG전에서
8-2로 승리했다. 외국인타자 윌린 로사리오
는 8회 좌월 장외포로 첫 홈런을 신고했고,
김태균은 3안타 3타점으로 타격감을 끌어
올렸다. 타선이 장단 14안타로 8점을 쓸어
담는 사이, 마운드는 2실점으로 역투했다.
시범경기 전적 6승1패(승률 0.857)로 단독
1위. 한화가 활기찬 플레이로 승리를 이어
가자 팬들도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
을 부풀리고 있다.

뀫김성근 감독 “시범경기 순위? 의미 없다”
한화 김성근 감독은 시범경기 1위에 대해

“의미 없다”며 “LG가 주전들을 다 빼고 경
기를 해 LG 전력을 테스트할 수가 없다”고

웃었다. 실제로 그렇다. 시범경기에서 모든
팀은 승리가 최대 목표는 아니다. 이날 한화
역시 마찬가지. 전날 테이블세터로 나선 정
근우와 이용규는 휴식을 취했다. 또 역대로
시범경기 순위와 정규시즌 순위 사이에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성립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날 상대팀인 LG 양상문 감독은 “하위권
에 있던 팀들은 팀 분위기상 시범경기라도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것이 낫다”고 말했
다. 전력이 강한 팀이야 다르지만, 패배에
익숙한 팀은 시범경기에서부터 이기는 습관
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2009년 이후 꼴찌
만 5차례 하고, 지난해 선전했지만 6위에 그
쳤던 한화로선 그래서 시범경기 승리도 필
요한 과정일 수 있다.

뀫결과보다 고무적인 것은 과정과 내용
싸워나가는 과정과 내용이 좋다. 팀타율

(0.277) 2위 등 공격지표들도 괜찮지만, 무
엇보다 올 시즌 순위 상승의 키포인트가 될
마운드가 안정감을 보여 고무적이다. 이날
도 선발 송은범(3.1이닝 2실점)에 이어 나온
송신영(2.1이닝)∼송창현(0.1이닝)∼정재원
(1.1이닝)∼심수창(1.2이닝) 등은 LG 타선

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 2014년 역대 최악
의 팀방어율 6.35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5.11로 신생팀 kt(5.56)를 제외하면 사실상
꼴찌였다. 이런 점에서 시범경기 팀방어율
3.57로 3위에 올라있는 점이 눈길을 모은다.

여기에 신인 김재영이 그동안 2차례 등판
에서 8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전력에 가세
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4년 84억원에
FA(프리에이전트)로 영입한 정우람이 2경
기 2.1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고 있는 점도
희망 요소다. 에이스 에스밀 로저스가 팔꿈
치에 통증이 있어 등판하지 않고 안영명과
이태양 등도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
황인데, 이들이 가세하면 한화 마운드는 한
층 더 안정감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김성근 감독은 이날 승리 후 “김태균이
좋아진 것 같고, 로사리오는 이번 홈런을 계
기로 감을 잡은 것 같다”며 중심타선의 폭발
을 반겼다. 주포 김태균은 “이제 페이스를
올릴 시기가 와서 집중해서 하고 있다”며
“팀이 이기면서 분위기가 좋을 것 같고, 정
규시즌이 돼서도 좋은 분위기에서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시범경기 관련기사 3·4·13면
대전 ｜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송신영·정재원·심수창 등 계투진 안정
김재영·정우람 무실점…팀 방어율 3위
장외포 로사리오·3안타 김태균 상승세

‘독수리 군단’이 시범경기에서 단독 1위로 높이 날고 있다. 팀타율(0.277) 2위 등 공격지표들도 괜찮지만, 무엇보다 올 시즌 순위 상승의 키포인트가 될 마운드
가 안정감을 보여 고무적이다. 한화 선수들이 16일 대전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벌어진 LG와의 시범경기에서 8-2로 승리한 뒤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 한화 이글스


